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

오늘날 세상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반복되는 국가주
의, 인종주의, 여행 금지, 그리고 세계적인 유행병 등으로 인해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악가
들은 음악, 관습, 관련된 것 들을 지닌 채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본거지로
돌아오기도 하며 자의건 타의건 이동을 계속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교류하고 종종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암기에
의존하다가 악보로 그리고 mp3에 이르는 음악을 저장하는 “기술들” 덕분에
음악은 이미 물리적 이동에 관련된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마
디로 말하자면, 음악은 매우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화, 제국주의, 인구이동 등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문화적
통일성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모빌리티,” 이동성으
로 전환하였으며, 이것은 인간에 관한 학문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
니다.  음악을 만들거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세계주의와 문화적 흐름이 중요하
게 여겨지면서 이전까지의 음악의 정전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호매체성
이론들이 대두됨에 따라 장르와 레퍼토리들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적, 개념적 모빌리티는 탈
중심화를 촉진하는 힘이 있기에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것, 혼합적인 방법
론,  인식론적 책임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2022 아테네 국제음악학회 프로그램 위원회는 음악학 전반에 걸쳐, 그리고 이
를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포절을 모집합니다. 상
호연관된 역사들, 국경을 넘어선 원전연구, 미디어연구, 음악이론, 또한 지역적
/전역적 음악연구에 관련하여 어떤 연구가 떠오르고 있는가? 장르, 관습, 실제
와 가상의 공간, 반구, 신념, 사회와 지식체계의 경계를 넘어선 연구에서 어떠
한 관계가 상호만남과 비교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들은 정당한가? 음악학은



· 자유연구 발표 세션에서는 현재 음악에 대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이 발표됩니다. 각 발표 당 20분 프레젠테이션+ 10분 Q&A를
포함하여 30분이 주어집니다.

· 원탁토론은 위에서 언급한 학회의 전체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픽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 원탁토론은 Q&A 와 토론을 포함하여 120분입니다.

· 스터디세션은 좀 더 자유롭게 학자들이 관련된 주제의 이슈, 방법론, 연구
의 관점에 대한의견을 교환하고 학회의 모든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세션입니다. 각 스터디세션은 Q&A 와 토론을 포함하여 90분입니다.

언어
가능한 많은 청중들이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발표하는 것을 권장하지
만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포절은 반드시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
프로포절 제출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발표가 확정
되면 2021년 10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예술적 관습이나 소설, 과학, 생태학, 사회학, 건강과 법 등과어떠한 상호작용
을 가져왔으며, 이 관계는 어떻게 더 증진되고 발전할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분석적, 역사적, 인류학적 방법론을 효율적으로융합할 수 있는가? 번
역하고 변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음악가들의 관습이 이론적 패러다임에
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발표의 종류
자유연구 발표, 원탁토론, 스터디세션에 관한 프로포절을 모집합니다.




